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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◎ 산지를 기반으로 한 실 판매가 원점 

섬유 산지가 불황에 지치고 쇠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, 원사 판매 사업(原

絲 販賣 事業)을 축소하려는 방적의 동향이 한층 더 빨라지고 있다. 그런데

도 산지에의 실 판매야말로, 누가 뭐라고 해도 방적 사업의 원점이라고 하여 

새삼스럽게 실 판매의 의의를 다시 검토하여 힘을 쏟으며 중요시하는 방적

도 적지 않다. 

· KB 쓰즈키는 “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방적에게는, 정번사(定番絲)의 판매

가 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적 사업은 성립되지 않는다.”고 단언하고 

있다. 대형 시판사 기업(市販絲 企業)의 하나인 동사로서는 산지에의 원사 판

매는 큰 대들보 사업이다. 물론 정번사의 일본 국내 수요는 줄어들고는 있지

만 늘어나기는 어렵다.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판매량을 유지하고 늘리느냐

가 문제이다. 

그 포인트는 “정번(定番)이라고 하여도 내용은 여러 가지이므로 더욱 정번

의 개념을 늘려나가야 한다.”고 동사는 지적하고 있다. 확실히 정번사는 20

수 단사, 40수 단사만은 아니다. 예를 들면 KB 쓰즈키는 근년에 “이마바리 

산지에서 사용될 30수 이합 연사의 판매가 늘고 있다.” 이는 수입사 중에서

도 큰 셰어(share)를 차지하고 있는 품종이며, 정번사의 하나이다. 정번사일 

경우에도 번수나 꼬임에 머리를 쓰면, 아직도 개척할 수 있는 시장이 있다. 

동사는 이렇게 대응하기 위하여 이즈모(出雲) 공장에 연사기를 증설하고 있

으며, 현재 31대 체제가 되었다. 



일본 국내 수요에서 요구되는 QR(quick response)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

중요하다. 시판사의 으뜸가는 곤도 방적소는 니트사에서 큰 셰어를 갖고 있

는데, 그 특징은 QR에 있다. 니트 분야는 직물 이상으로 극도로 QR이 요구

되는 분야이다. 이에 즉시 응해줌으로써, 동사는 시장에서 신뢰가 두텁다. 

· 후지보 텍스타일의 연속 실켓사(連續 silket絲) ‘렌실’은 그러한 대표 예가 

될 것이다. 정번사라고 해도, 정말로 매력적인 실은, 수출도 가능하다. 2006년

부터 풀(full) 가동, 풀 판매가 계속되어 2008년기에는 특히 수출이 잘 되고 

있다. 월간 판매량은 약 80 톤이 되는데 그 중에 30~40 톤이 수출이다. 주력 

수출지(主力 輸出地)는 홍콩이며, 대부분이 홍콩을 경유(經由)하여 제품화되

며, 구미로 재수출되고 있다. 

후지보 홀딩스(HD)는 회사 전체로서는 실 판매 사업을 줄이고 제품까지의 

일관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데, 렌실에 관하여는 “기본적으로 실 판매를 중요

시해 나간다. 고객과의 공동 개발 등으로 후지보의 독자적인 개발도 추진한

다.”는 방침이다. 새로 얼룩실이나 슬럽(slub)사의 렌실도 개발하고 있으며, 

제안을 추진하고 있다. 주력인 아우터(outer) 용도 이외에, 이너(inner) 용도에

도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, 이를 위하여 2008년 3월에는 안전성(安全性)에 대

한 국제 인증 에코텍스 클래스 1도 따냈다. 

· 신나이가이멘(新內外綿)은 직접 산지로 가서 실을 제안하고 있다. 2008년

부터 ‘료모(兩毛), 반슈(播州), 미카와(三河), 하마마쓰(浜松), 호쿠리쿠(北陸), 

비슈(尾州), 와카야마(和歌山), 빙고(備後)’의 8개 산지를 순회하는 전시회를 

시작하였다. 

이사 방적 부장(理事 紡績 部長)은 “당사(當社)의 기본은 실 판매로 시작하

여 실 판매로 끝난다. 일본의 산지에는 아직도 힘이 남아 있으며, 여기에 실 



판매의 기반을 놓고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산지와 공존 공영(共存 共榮)하지 

않으면 안된다.”고 목표를 설명하고 있다. 

이미 료모(兩毛)와 반슈(播州)에서의 전시회는 끝났다. 동사는 ‘모쿠이도(색

이 다른 두 실을 합연한 실)’로 대표되는 니트사 메이커의 인상이 강한데, 전

시회에서는 직사(織絲)도 열심히 제안하고 있다. 모쿠이도 등 색상 변화에, 

특히 넵(nep)사, 슬럽(slub)사 등의 형상 변화, 다채로운 원면을 사용한 혼방

사 등 혼상 변화(混狀 變化)의 베리에이션을 보였다. 

“관람자들로부터의 평가는 좋았고, 신규 고객으로부터의 상담도 있었다.”고 

한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산지에서 신나이가이멘의 인지도가 크게 높아진 

것도 수확이었다. 2008년 7월 14, 15일에는 후쿠이시(福井市)에서 후쿠이전(福

井展)을 개최하였다. 

 


